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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얼룩진 정치검찰의 정치구형에 더 이상의 정치적 판결은 없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판결로 정의가 살아있음을 온 국민이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도 사건 1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

년을 구형하는 등 1심 판결보다도 중형을 구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내란의 물증인 무장

폭동 준비나 구체적 합의가 없었음이 명명명백백하게 폭로된 항소심 재판 과정을 통째로 무시

하는 행위이며, 증거와 법리 그리고 법조인의 양심을 저버린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추악

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음모사건은 1심을 통해 그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이 최소 450곳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났고,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400곳 이상 추가 수정하며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조작사건임이 확인되

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 스스로 130명의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

였고, 구체적 폭동준비의 합의도 없었음을 인정한바 있다. 게다가 피의자 신문을 통해 이 사건

의 주동자로 주목된 이석기 의원 스스로가 지하조직의 존재를 부정하였으며 폭력혁명을 생각하

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물증으로 막대기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도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다며 그야말로 토끼에 뿔이 있다는 혐의를 막무가내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내란음모 사건조작의 총책임자 남재준이 대화록공개와 간첩증거조작 등 누적된 파문으로 사실

상 경질되었고, 심지어 이 사건의 수사를 위해 수원지검의 부부장으로 발령까지 받은 검찰 내 

최고의 공안통인 정 모 검사도 최근 강서구 재력가 송씨 뇌물수수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뇌물

검사가 구형하고 이에 맞장구를 친 1심 판결과 다를 것 없는 구형을 내린 검찰에 김은 유감 전

한다.

이제 공은 재판부에게로 넘어갔다. 재판부가 지난 항소심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

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오늘 선고공판에서도 권력의 외압 없이 오직 법리에 따 판단하고 4대 

종교지도자들까지 무죄석방의 탄원서를 내고 있는 등 국내외의 수많은 양심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국정원 내란음모조작 공안탄압 분쇄 전북대책위”는 국민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똑똑

히 지켜볼 것이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로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온 국민이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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